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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art-up risks on university students’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particular, the start-up risk considers the recent ongoing Covid_19 

Pandemic along with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start-up risk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04 questionnaires collected for two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20 were used to verify this relevance empiricall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tudents' awareness of start-up 

risks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ce to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 higher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of Covid_19 Pandemic, the lower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with low self-efficac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negative perceptions of start-up risk had a negative 

effect on start-up willingness.

This study is timely and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start-up risk on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t a time 

when negative perceptions of start-up risk increase and COVID_19 Pandemic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tart a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 student.

Key Words : Start-up risk, Perception Level on Start-up risk, Covid_19 Pandemic,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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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창업선호도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대학생의 창업선호도는 더욱 낮아 2015년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한·중·일 대학

생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창업)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의 진로(창업)

선택 비중은 40%인 반면 한국 대학생의 진로(창업)선택 비중은 6%, 그리고 일본 대학생의 

진로(창업)선택 비중은 4% 수준에 그쳤다.2) 

그러나 최근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창

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실제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취업에 많은 준비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및 상황에 의해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의 취업이 매

우 어려워 지면서 똑똑하고 주체적인 학생들이 회사를 차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MZ세

대(1980~2000년대 초 출생)는 고교 때까지 억눌렸던 자율성을 펼치고 주체적인 삶을 살

고자 한다. 이들에게 창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의 창

업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취업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약 65%, 5년 생존률

은 약 29%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개인 기업(자영업)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1년 

생존률은 약 59%, 5년 생존률은 약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섣불리 창업을 하기에는 

그 위험(risk)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2월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는 창업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창업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창업에 가장 관심

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리스크는 경영학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업리

1) 2012년 OECD 자료에 따른 주요국의 창업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 71%, 노르웨이 67%, 핀란드 

61%, 칠레 57%, 중국 49%, 네덜란드 48%, 한국 11%.
2)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우 ‘샤오미’같은 정보기술(IT) 창업 기업의 세계적 약진과 창업

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 인식을 북돋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창공간(衆創空

間)’을 꼽았다. 칭화대·베이징대 등 40여개 대학이 있는 베이징 중관촌에선 유학생창업단지·과학기술원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한 창업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핀란드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

을 수상한 에코키트 역시 청년 창업가 웨이칭천 중창공간을 적극 활용해 창업한 성공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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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인식수준과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창업의지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인식수준은 경영

학과 대학생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 중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를 제시하

고,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공헌점을 제

시한다.

2. 선행연구  가설설정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한국은 2018년 기준 자영업 비중 25.1%로 38개 OECD 회원국 중 공동 7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포화도가 높고 동

종 업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자영업의 폐업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3) 최근 통

계청의 ‘저널 통계연구’에 게재된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에 의하면 개인 창업 사업체의 생존 기간 중위값(생존 기간을 일렬로 세웠

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은 2.6년이었다. 창업자의 1년 생존률은 79%이지만, 3년(46%) 

지나면 절반도 안 남고, 5년(31%) 지나면 3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

한 연령대별로 보면 35세 미만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 중위값은 2.3년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짧았다. 장년층(50~64세)이 3.1년으로 가장 길었고, 중년층(35~49세)과 노

년층(65세 이상)이 2.9년으로 같았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사업체의 생존시간 중위

값은 4.3년으로, 가맹점이 아닐 때(2.5년)보다 1.8년이 더 길었다. 프랜차이즈가 본사의 경

3)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5년 차 폐

업률이 81.1%로 나타났다. 이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80.2%, 사업지원서비스업 75.6%, 도·소매업 

74.6% 등이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9개 업종의 5년 차 평균 폐업률은 

71.5%로, 창업 후 1년이 지나면 34.7%가 폐업하고 2년이 지나면 49.3%가 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5년 차 폐업률은 프랑스·영국·이탈리아·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국의 평

균(58.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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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영 교육 지원 등도 받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이 1.9년으로 가장 짧았고, 음식점업(2년)도 생존률이 높지 않

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청년 창업의 폐업 위험이 높은 것을 보면, 기존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자영업의 폐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대학생으로 한정해 보면 대학생 창업의 경우 한

층 더 치열해진 취업난에 따라 실제 창업선호도는 높지 않으나 비자발적인 창업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그에 따라 창업에 실패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으며, 실제 한번 창업에 실패 시 경제적으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있어 창업 실패

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창업리스크가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창업리스크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대용·김재형(2016)은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위협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여,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류자영·박경애

(2018)는 떡 전문점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창업위험요인의 

하위요인인 사업적 위험인식, 신체ㆍ안전적 위험인식, 시설적ㆍ안전적 위험인식, 사회위

치적 위험인식, 그리고 미래기회 상실적 위험인식 모두에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보고하였다. 김영희·양동우(2019)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창업실패두려움은 독립변수로서 창업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희승·정완규(2019)는 피아노 학원(교습소)의 창업 위

험인식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창업 위험인식 중 사회위치적 

위험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창업리스크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일반 창업자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대학생 창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취업 대신 모험

적인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 창업리스크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2.2 연구가설 설정

인간은 심리적으로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성취



Kim Youngrok

69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대학 4년에 더해 수년을 투자하고 노력한다. 반면, 일부 

대학생의 경우 안정적인 삶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위해 창업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창업자들도 대부분 일정 수준의 초기 성공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경영을 추

구하고자 한다. 물론 성공이 이들의 도전정신을 쇠락시켰다고 불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인간의 생존의 본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창업을 꿈꿀 때 드라마틱한 성공과 함께 자연스레 암울한 실패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에 

창업에 있어 실패의 암울한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대학생의 창업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진취적인 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 그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가능성이 무궁무

진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경우 그 누구보다 자발적인 창업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창업 관련 교과목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은 그 누구

보다 상대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역시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실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처럼 창업에 대해 배울수록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냉엄한 현실을 파악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커져간다. 

이처럼 창업에 있어 실패, 구체적으로 창업리스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에 있어 창업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

고된 바 없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특히 창업과 가장 관련있다고 

볼 수 있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가 이들

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 경험이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인식하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실제 창업의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이들이 창업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먼저,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창업리스크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사회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영학 전

공 대학생에 있어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활동을 저해한다면 창업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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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초 국내에도 불어닥친 전세계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Covid_19 Pandemic

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10월 창업 및 폐업 통계에 의하면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14만5,201곳으로 이는 2019년보다 5천 개가 줄어 3.3% 감소하였다. Covid_19 

Pandemic 초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3~5월 사이의 창업이 6~7월 들어 반짝 증가세를 보이

다가 8~9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폐업한 업체는 모두 10만8,117곳으로, 2019년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1만5,402곳이나 감소

하였다. 실제 Covid_19 Pandemic 이후 초기 8개월간은 창업보다 폐업을 더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4) 

폐업률도 눈에 띄게 감소하여 2020년 2월부터 9월 사이 영업한 업체 중 폐업한 비율은 

6.5%로, 2020년보다 1% 감소하였다. 이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 

창업을 계획했던 예비창업자들이 주춤할 수 밖에 없고, 기존의 창업자들은 비싼 폐업비용

을 감당하기보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초유의 Covid_19 Pandemic 사태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워진 창업여건은 예비 경영

학과 대학생 창업자에게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Covid_19 

Pandemic에도 불구하고 배달업 등 일부 비대면 관련 업종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기에 Covid_19 Pandemic에 대처하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자세(태도)는 차별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Covid_19 Pandemic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내지는 오히려 기회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반면, 사회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영학 전공 대학생에 있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창업활동을 저해한다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창업리스크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2020년 9월 말 기준 영업업체 전체 수는 156만3,887곳으로 2019년 9월(152만6,649개)에 비해 2.4%가 오

히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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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3.1. 연구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샘플(sample)은 충청지역 4년제 대학교의 창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

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자료(data)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창업 관련 전문가(창업 전공 교수 등)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설문문항을 온라인 응답방

식으로 배포하여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배포한 21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204부의 설문지를 최종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3.2. 변수의 측정

3.2.1. 연구모형

창업리스크(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 및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가 경

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지 = α1 + β1(창업리스크 인식수준,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 β2(성별) + β3(창업교육수강여부) + β4(부모창업경험여부) + ε 

         

-종속변수 : 창업의지(창업의지 관련 6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독립변수 : 창업리스크 

   (1) 창업리스크 인식수준(4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2)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3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통제변수 :

   (1) 성별(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s])

   (2) 창업교육수강여부(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부모창업경험유무(부모 창업경험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다음은 본 연구의 모형을 나타낸 [그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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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창업리스크

1)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

2)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종속변수

창업의지

통제변수

 1. 성별

 2  창업교육수강여부

 3. 부모창업경험여부

<그림 1> 연구모형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창업의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권영국·윤혜현(2013), 이인숙 등(2013), 최용석 등

(2016), 지상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①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②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③ 나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④ 나는 훌륭한 아이템이 생기면 언제든지 창업을 할 생각

이 있다. ⑤ 나는 언젠가는 내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여 운영할 것이다. ⑥ 나는 다른 직

무보다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 창업리스크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창업리스크의 대리변수는 다음 2가지이다. 첫

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① 나는 창업은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한다. ② 창업에서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된다. ③ 창업은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④ 나는 창업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

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둘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①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경제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② Covid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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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은 2021년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③ 창업자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등 총 3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변수에 포함한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설문응답자가 남자이면 1, 여자이면 0의 값을 갖는 

성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s)이다.5) 둘째, 창업교육수강여부는 설문응답자가 창업교육

을 수강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문성식·전인오, 

2017).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는 설문응답자의 부모님이 창업경험이 있거나 현재 창업(사

업) 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

된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들 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적용하였다. 

<표 1>에서 각 구성개념들의 적재 값이 모두 0.5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Sexton and Bowman(1990), 장대성과 홍석기(2001), 권영국과 윤혜현(2013) 등은 성별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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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타탕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창업의지
창업리스크

창업리스크 인식수순 Covid리스크 인식수준

요인
적재량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공통성

창업의지1 .854 .811

창업의지2 .922 .881

창업의지3 .852 .759

창업의지4 .784 .645

창업의지5 .891 .832

창업의지6 .844 .735

창업리스크1 .741 .698

창업리스크2 .813 .711

창업리스크3 .809 .778

창업리스크4 .788 .689

Covid리스크1 .969 .898

Covid리스크2 .802 .891

Covid리스크3 .843 .766

Eigen Value 6.112 2.867 6.258

공통변량(%) 38.113 17.281 39.863

누적공통변량(%) 36.483 52.732 34.621

Cronbach’s Alpha .942 .840 .932

4.2. 기술통계량

다음 <표 2>는 연구모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첫째,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0.019

로 나타나, 창업의지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창업리

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0.006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

째, Covid_19 Pandemic에 대한 인식수준은 0.021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결과로, 성별의 경우 0.559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가 약 55.9%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수강여부는 0.235로 나타나, 약 23.5%의 대학생이 창업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창업여부는 0.464로 나타나, 약 46.4%의 대학생의 부

모님이 창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통계량의 경우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의 값들의 평균과 중위수 간의 차이가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그리 크지 않아 정규분

포를 가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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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6)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창업의지 0.022 0.045 0.971 -2.140 2.632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0.007 0.006 0.992 -2.263 3.141

Covid_19리스크 인식수준 -0.029 0.097 1.003 -1.941 1.762

성별 0.564 1.000 0.504 0.000 1.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249 0.000 0.428 0.000 1.000

부모창업경험여부 0.489 0.000 0.518 0.000 1.000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3>은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첫째,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과 창업의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과 창업의지는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경영학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부정적일수록 창업의지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그 결과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창업의지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Covid리스크 
인식수준

성별
창업교육
수강여부

창업리스크
0.002

0.446

Covid리스크 
인식수준

-0.112** 0.254*

0.042 0.067

성별
0.383*** -0.044 -0.009

0.000 0.436 0.644

창업교육 수강여부
0.296*** 0.104 .236 .223**

0.000 0.134 0.054 0.001

부모창업경험여부
0.167** 0.166 0.362 0.186 0.071

0.023 0.114 0.109 0.054 0.076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6) <표 2>의 기술통계량 값은 설문지의 5점 척도 원값이 아닌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회귀변수값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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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검증 결과

다음 <표 4>는 가설의 검증결과로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

은 창업의지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경영학과 전공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더라도 이

러한 인식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는 상대적으로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

약한 것으로 대학생의 진취성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통제변수 분석결과이다. 첫째, 성별(남성인 경우 1)은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

에서 매우 높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경영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수강여

부(수강 시 1)는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창업교

육이 실제 효과적이거나 혹은 창업교육을 수강할 정도로 창업의 열의가 있는 학생이 상대

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부모창업 시 1)

는 창업의지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경영학 전공 대학생에게는 창업에 있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다음  <표 5>는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

결과로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은 창업의지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4> 창업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종속변수 : 창업의지

Coef. t P

Intercept -0.634 -5.632 0.000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0.014 -0.800 0.425

성별 0.616 5.137 0.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501 4.031 0.001

부모창업여부 0.285 2.299 0.023

F 14.263***

Adjusted R2 0.212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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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제변수 분석결과로 첫째, 성별(남성인 경우 1)은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매우 높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둘째, 창업교육수강여부(수강 시 1)는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부모창업 시 1)는 창

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4.5. 추가분석 

한편, <표 2>의 기술통계량과 가설검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창업리스

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아직 창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정보 부족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큰 시

점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무기로 무장한 대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강해 창업리스크를 인식하

더라도 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

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

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에 따라 창업의

지에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2분위 한 후, 연구가설을 재검증하였다.7) 

7)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반두라(A. Bandura, 1977)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제시

한 개념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대한 만큼 

얻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현성용 등, 2008). 자기효능

감은 Bandura(1982)를 토대로 ①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② 나는 과

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③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나는 

<표 5>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종속변수 : 창업의지

Coef. t P

Intercept -0.743 -3.967 0.000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0.055 -1.726 0.086

성별 0.665 4.946 0.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524 4.031 0.000

부모창업여부 0.378 2.597 0.010

F 15.684

Adjusted R2 0.227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3(2) 65-82, 2022

78

다음 <표 6>은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각각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먼

저, 모형⑴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

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⑵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

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5%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역량에 대한 확신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 현재 창업

에 있어 Covid_19 Pandemic 리스크를 크게 고려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8) 

<표 6>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종속변수 : 창업의지

모형⑴ : 자기효능감 높은 그룹 모형⑵ : 자기효능감 낮은 그룹

Coef. t P Coef. t P

Intercept -0.734 -4.584 0.000 -0.332 -1.807 0.073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0.016 -0.390 0.697 -0.247 -2.299 0.023

성별 0.871 4.744 0.000 0.358 1.545 0.124

창업교육수강여부 0.637 2.597 0.010 0.521 2.387 0.018

부모창업여부 0.322 1.592 0.113 0.326 1.738 0.084

F 11.487*** 5.376***

Adjusted R2 .278 .154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내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⑤ 나는 타인과의 경쟁에 자신이 있다. ⑥ 나는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

며,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등 총 6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8) 한편,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창업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는 자기효

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그 결과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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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경영학과 대학생을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과 Covid_19 Pandemic 리

스크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경기·충남지역 4년제 대학교의 경영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04부의 설문지를 최종 표본

으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는 이들의 창업의지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지치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거나 혹은 창업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더라도 본인의 역량과 노력 등으

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경영학과 대학생

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10%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를 

창업에 있어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추가분석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

의지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

은 대학생은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의지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으

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수록 창업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의

지 간의 관련성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

뤄지지 않은 창업리스크를 고려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창업의지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Covid_19 Pandemic이 경영학

과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유용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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